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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id- to long-term fostering plan for the
hydrogen industry customized to Changwon City by reviewing the government’s
policy and the statu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hydrogen industry. The adopted
methodologies were policy analysis, literature review, field investigation, and 
committee operation that could consider institutions, knowledge (technology), 
and networking between activity subjects. The short-term projects and long-term
projects for the fostering plan are established using these methodologies. The 
short-term projects were structured so that the ongoing hydrogen industry fos-
tering plan leads to a successful result, and the hydrogen mobility field is ex-
panded to not only land vehicles but also marine and air vehicles. The long-term
projects consist of a high proportion of the hydrogen utilization field to take ad-
vantage of the industrial strength of Changwon City, and a support system for 
new and turning companies for localization of parts was added to provide in-
dustri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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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5년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으로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수

립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의 37%에 해당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목

표로 설정하였다. IEA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

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전력부문을 기준으로 2014년 23%

를 기록하였으며 2040년에는 37%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1).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4년 대비 3% 

증가하여 26%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이 세계 설비용량의 33% (2,378 GW)인데 반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2,3). 이러한 이유는 신재생에너

지 보급률의 대부분이 수력(16.3%), 풍력(6.7%) 그리

고 태양광(2.8%) 등 가변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때문이다
2).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생산량과 

직결되는 요소인 수자원의 위치, 풍량 및 일조량 등

은 자연환경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공

급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크고 에너지 수급체계가 

불안정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4). 또한, 재생에너

지의 간헐적 전력 생산은 전력 저장 및 송전 시스템

에 과부하를 주어 전력계통의 효율을 저하하는 치명

적인 기술적 제한요소를 가지고 있다
5). 

반면, 휘발유보다 3배 높은 에너지밀도(144 MJ/kg)

를 가진 수소에너지는 지구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H 원자로 구성된 분자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

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체, 액체, 화합물 등 다양한 형

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운송할 때 에너지 손실이 적

고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한 에너지

원으로 분류된다
6,7). 또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등

의 다양한 원료로부터 수소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활용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8). 특히, 

수소는 직접 연소 시 CO2 배출 없이 물만을 배출하며 

수소연료전지와 연계 시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아
9) 

기후변화에 원천적인 대응과 화석연료의 대체가 동

시에 수렴되는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으로서 국제적으

로 주목받고 있으며 몇몇 국가들은 수소경제사회 진

입을 위한 준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수소 산업은 수소의 생산, 저장, 이송 그리고 활용

의 전주기에 관련된 산업의 동반 성장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

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10,11), 그 증거로 2017년 11개국 

54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제적인 규모의 수소위

원회(Hydrogen Council)가 출범하였다. 수소위원회

가 2017년 발표한 세계 수소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

르면 수소시장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50년에는 2조 5천억 달러의 시장규모와 3천만 개

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12). 특히, 수

소에너지가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량의 상당 부분이 수소에너지로 전환·이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13). 

2018년 8월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신산업육성 등을 이유로 수소경제

를 혁신 성장 분야로 선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해 국가적인 차

원에서 수소 산업의 육성을 알렸으며 2019년 4월 수

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2019년 10월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

립하였다. 2020년 2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제정하여 세계 수소 산업의 표준을 선점하였으며, 수

소경제사회 조기 진입과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

고 현실적인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을 발

표하면서 수소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식화하였으며 2020년 7월 수소경제위원회는 출범

과 동시에 구체적인 수소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우리 정부는 로드맵, 표준

화, R&D, 인프라, 안전 그리고 거시적 생태계 등 세

부 분야로 나누어 수소 산업의 기반 정책을 체계적

으로 수립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수소 산업의 육성 

및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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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stablishment process for hydrogen industry fostering plan of Changwon City

의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혁신정책이 실효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중앙의 정책 방향과 조화롭고 

각 지역의 산업구조 및 현황이 고려된 맞춤형 수소

육성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2018년 창원시는 『수소 산업 선도도시』 비전을 선

포하고 수소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들이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 국내·외 수소 산업 현황 및 특성 그리고 지역 

산업구조 등을 자세히 비교·분석하여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산업적·환경적 강점은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인 수소육성정책의 수립과 검증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정책과 창원

시의 수소 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기존에 수립

된 수소 산업 육성계획은 재조정하고 신규 육성계획

을 추가하였다. 또한, 국내·외 수소 산업 육성현황을 

검토하여 기존 창원시의 수소 산업 육성의 큰 틀을 

포용함과 동시에 지역의 강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창원시 맞춤형 수소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제안하

고자 한다. 나아가 광역경제권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광역지자체 수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및 조사 방법

수소 산업 육성계획 수립의 방법은 정책분석, 문

헌의 질적 고찰, 현장조사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활

용하였으며 산업혁신체제의 관점을 고려하여 제도, 

지식·기술 그리고 활동 주체 간의 네트워킹이 조화

를 이루도록 하였다. 로드맵 수립 과정은 구체적 실

행방안 설정, 실행방안의 실현가능성 검토 그리고 맞

춤형 계획수립의 순서로 3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도출된 수소 산업 육성계획은 

정부의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의 기술분류체계에 따

라 분류 및 수립하였다(Fig. 1). 구체적 실행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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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렴하고 창원시의 산업적 특성 및 수소 산업 육성

현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수소 산업 실현을 뒷받침하

는 동시에 실행방안이 차별성을 가지도록 창원시와 

국내외의 주요 지자체 및 국가의 수소 산업 현황을 

비교하였다. 도출된 실행방안의 실현가능성을 진단

하기 위해 창원시가 수행 중인 수소 산업 육성현황

과 기존 주력산업을 고려하고 창원시가 가진 지역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전문가위원

회를 통해 도출된 실행방안의 제한요소와 우선순위

를 점검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2 전문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국, 지자체의 수소 산업 관련 핵심 전문가, TF별 

전문가, 지역 중심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전국/지역/수소전주기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는 경상남도 수소 산업 육성위

원회, 지역맞춤형 연구회 그리고 산학협력 협의체로 

구분하였다. 각 전문가 위원회는 수소 산업 육성계획

을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방향과의 부합성, 단기사업

과 장기사업 분류 그리고 타당성 평가 및 보완을 수

행하였다. 또한,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타 지자체와의 수소 산업 육성의 연계방안과 신규유

망산업을 제안하였다. 

2.3 창원시 맞춤형 수소 산업 육성계획 수립

정책/시장/기술 현황 조사를 통해 발전 방향과 차

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정책, 

국내·외 수소 산업 육성계획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방향과 연계되고 지역의 강점이 반영

된 창원시 수소 산업 육성계획의 세부실행방안을 수

립하였다. 수립한 세부실행방안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후 보완하였다. 보

완한 수소 산업 육성계획의 세부실행방안을 단기 및 

장기 육성계획으로 구분하고 신규유망산업을 제언하

였다. 이에 더해 광역 경제권 연계, 수소 특화산업단

지 조성, 수소 연료전지 발전 활성화 등 수소 산업 육

성의 실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을 포함

하는 창원시 수소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국내 수소 산업 로드맵 분석

3.1.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분석

2019년 1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

해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

시하고 수소 전주기(활용, 생산, 저장 및 운송, 안전 

및 산업생태계)에 걸쳐서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수소 활용방법은 육상용, 해상용, 항공용 수송

수단과 발전·산업용으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세계 수소 산업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로 하였

으며,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 620만 대, 수소충전소 

1,200개소, 연료전지발전 15 GW (가정·건물용 2.1 GW), 

수소 공급량 526만 톤/년, 수소 가격 3,000원/kg 달성

을 정량적 목표로 수립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경제 준비기(2018-

2022년), 수소경제 확산기(2022-2030년), 수소경제 

선도기(2030-2040년)로 나누어서 수소 산업 육성을 

추진할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소경제 준비기에

는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수소 활용 분야는 수

소전기차, 수소충전소, 연료전지발전을 중심으로 상

용화를 위한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수소 활용 분

야에서 핵심부품의 국산화, 액화수소 충전소 및 광역 

수소버스 기술 개발은 수소경제 확산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수소 생산 분야는 초기 수소경제 도입에 

대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그레이 수소로 수소 수요를 

충당하고, 확산기와 선도기로 접어들면서 수전해 기

술을 중심으로 그린 수소 생산과 해외수소의 수입을 

목표하고 있다. 수소 저장 분야는 고압 수소가스 저

장을 기본으로 하고, 점차 액화/액상 수소 저장기술

을 개발하여 수소경제 준비기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수소 수요량을 경제적으로 공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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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수소 운송 분야에서는 탱크로리, 선박 관련 

기술들은 수소경제 준비기에 진행하고, 파이프라인

과 IT 관련 기술 개발은 수소경제 확산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수소경제 준비기에 수소 인프라 보급

을 통해 수소 활용 분야를 선점하고 핵심부품을 국

산화하여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소

경제 확산기에는 수소 인프라에 필요한 수소를 안정

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보

하고자 한다. 또한, 탄탄한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개발기술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성 평가 센터를 운영하여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수소경제 선도기에는 뚜렷한 세부

실행계획이 없으나 정부는 각 지자체의 수소 산업 

육성방향과 추진현황에 따라 향후 수소경제 선도기

의 육성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사료된다. 

3.1.2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분석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경쟁력을 진단하

고 높임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기술 

개발 로드맵이 수립되었다. Table 1과 같이 수소 전

주기 분류체계를 생산, 저장·운송, 수송수단, 발전·산

업, 안전·환경·인프라의 5개 대분류로 수정하고 각각 

대분류의 과학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18개의 중

분류, 49개의 소분류로 기술분류체계를 정립하였다. 

5개의 대분류에 대해 기술 개발 최종 목표를 설정하

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

였다. 5개의 대분류에 대한 기술 개발 최종 목표는 

1) 저가수소 및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2) 대규모 

수소 저장·운송 기술 개발, 3) 연료전지시스템 기반

의 수송수단 저변 확대, 4) 발전용 연료전지시스템 

고효율·저가화 기술 확보, 5) 수소 안전·제도 완비 및 

표준 선점과 보급 기반 확보로 구분된다. 또한, 수소 

산업 핵심소재·부품 국산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기술자립도 제고를 재차 강조하였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마찬가지로 수소경제 

도입 초기에는 수소의 수요에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적인 그레이 수소로 대응하고, 점차 재생에너지 기반

의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린 

수소 원료로 물뿐만 아니라 폐자원, 바이오매스 등이 

추가되었으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와 연계한 

다양한 친환경 수소 생산기술(수전해, 열화학적, 생

물학적)을 개발할 계획이다.

수소의 저장·운송 방식은 현재 기체상태의 수소 

활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수소를 액체, 액상, 고

체 등 다양한 형태로 저장 및 운송하는 방법이 개발

단계에 있으며 국내의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기

술 개발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시나리오 수립을 통한 

핵심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소를 활용한 

수송수단의 경우 기술 우위 및 경쟁력이 있는 승용/

상용차 연료전지시스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선진

국과의 육상용, 해상용, 항공용 수송수단의 기술격차

를 최소화하고 수소연료전지 수송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기동력 추진체 기술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발전·산업 분야에서 수소 활용 시장은 핵심소재·부

품·장비의 해외수입에 따른 높은 설치 및 유지비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설치비 및 발전단가를 

절감하여 보급 확대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수소 

전주기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

도하에 설비 인프라의 안전 및 기술 개발 표준지침

을 마련하여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부상시키고 

향후 실증을 통해 기술 검증까지도 필요하다. 이에 

수소 전주기 기술은 수소 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지역을 통해 적용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3.2 국내·외 수소 산업 육성현황 

3.2.1 국내 주요 지자체 수소 산업 육성현황

수소의 생산과 공급은 강원, 부산, 울산 등 해안가

에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진

다. 강원, 제주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점을 이용해 

수전해 수소 생산 P2G 단지 조성을 계획하였다. 울

산은 석유화학 공단의 정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가 풍부하며 수소를 도심으로 공급하기 위

30 km 길이의 수소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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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chnology classification for hydrogen by Korean government

Life cycle Main category Sub category

1. Production

1-1. Fossil fuel derived hydrogen
1-1-1. Reforming reaction
1-1-2. Gasification reaction
1-1-3. Biological reaction

1-2. Waste resource/biomass fuel 
derived hydrogen

1-2-1. Gasification of combustible waste 
1-2-2. Biological fermentation
1-2-3. Gasification of biomass

1-3. Water derived hydrogen

1-3-1. Hydrolysis
1-3-2. Photolysis
1-3-3. Pyrolysis
1-3-4.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

2. Storage and
transportation

2-1. Physical storage
2-1-1. Gas hydrogen storage
2-1-2. Liquid hydrogen storage
2-1-3. Physical adsorption hydrogen storage

2-2. Chemical storage
2-2-1. Liquid hydride storage
2-2-2. Metal and inorganic hydrides storage

2-3. Transportation
2-3-1. Land transportation
2-3-2. Marine transportation

3. Application (vehicle)

3-1. Land vehicle

3-1-1. Passenger car
3-1-2. Commercial vehicle
3-1-3. Railway vehicle
3-1-4. Construction equipment
3-1-5. Personal mobility

3-2. Marine vehicle
3-2-1. Coastline
3-2-2. Ocean ship

3-3. Air vehicle
3-3-1. Drone
3-3-2. Manned aircraft

4. Application (power
generation·industry)

4-1. Common technology
4-1-1. Fuel cell material
4-1-2. Fuel cell engineering

4-2. Stationary fuel cell
4-2-1. Micro cogeneration
4-2-2.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4-2-3. Large capacity power generation

4-3. Converged and 
combined power generation

4-3-1. Convergence (linkage) platform technology
4-3-2. Fuel cell network

4-4. Hydrogen turbine
4-4-1. Medium and large power generation
4-4-2. Small power generation

5. Safety·
environment·
infrastructure

5-1. Safety technology

5-1-1. Material, parts and system safety
5-1-2. Facility and installation safety
5-1-3.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5-1-4. Quality and measurement technology

5-2.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technology

5-2-1. Hydrogen mobility standardization
5-2-2. Hydrogen energy standardization
5-2-3. Standardization of hydrogen supply and metering
5-2-4. Standardization of test certification technology

5-3.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5-3-1. Environmental evaluation
5-3-2. Economic evaluation

5-4. Hydrogen supply infrastructure
5-4-1. Hydrogen charging technology
5-4-2. Hydrogen bunkering

5-5. Build the foundation 
for hydrogen society

5-5-1. Hydrogen cluster
5-5-2. Hydrogen city substa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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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와 당진

에 건설될 제5 LNG 기지와 연계하여 개질 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렇듯 아직은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이 초기 수소경제 도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상

황이다. 한편, 부산은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갈탄에서 

추출한 수소를 대량으로 수입하고자 석탄가스화 및 

수소운송선, 수소저장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는 개질수소를 생산하는 1톤/일 규모의 

성주동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와 5톤/일 규모의 국가

산업단지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 중이며, 국내 

최초로 5톤/일 규모의 액화수소 실증 플랜트를 건설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수소 활용 분야의 활성화 방안

으로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및 발전용 연료전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 

건설기계, 연안선박, 유인항공기 등 내연기관 운송수

단을 전력기반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울산은 수소전기차 1,680대와 수소충전소 

6기로 보급수가 가장 많다. 동일한 시점에 창원은 수

소전기차 658대가 보급되어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보급수가 높으며,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기

로 수도권을 제치고 울산 다음으로 보급수가 많다. 

하지만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

소 산업 관련 기업유치와 핵심소재·부품·장비의 국

산화가 필수적이다. 울산은 수소전기차의 최종생산

지로서 경쟁력이 있는 반면 창원은 기계·자동차·조

선·항공의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으

며 수소 산업 관련 기업이 134개소로 수소 산업 생태

계 구축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을 망라하는 해

양수소경제 도입의 후보지로 부산, 평택, 울산, 전남

이 꼽혔다. 이 중 부산은 2030년부터 시작되는 해외 

수소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친환경 수소선박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안전·환경·인프라는 대전이 최초로 수소 산업 전

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유치하면서 선두로 나

섰다. 2020년 2월 수소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과 기술 

및 제품의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업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된다. 

3.2.2 국외 주요 국가 수소 산업 육성현황

세계 수소 생산량의 96%는 화석연료로부터 생

산되고 있으며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 4% 

수준이다
14). 2016년 세계 수소 생산량 추이는 미국 

193,485 m3/day, 한국 72,231 m3/day, 일본 69,940 m3/day, 

쿠웨이트 36,388 m3/day, 독일 33,493 m3/day 순이며, 

상위 10개 국가에서 전체 수소 생산량의 70%를 생

산하고 있다
15). 그러나 전 세계는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 생산을 점차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으로 

전화하고자 하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는 Hydrogen from 

Renewable Power 2018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이

용한 수소 생산 기술을 연구, 스케일-업, 실증, 상용

화 단계로 나누어 보고하였다
16). 태양에너지의 경우 

태양열과 광촉매 반응을 통한 수전해가 있으나 아직

은 두 기술 모두 연구단계에 있다. 폐기물 및 바이오

매스를 이용하는 기술로, 초임계수 가스화기술은 연

구단계지만 혐기성소화 및 암발효는 실증단계, 혐기

성 소화로부터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수증기 개질은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 

관련 기술은 고체 산화물 전해 전지(solid oxide elec-

trolysis cell)는 스케일-업 수준이며, 양성자 교환막

(proton exchange membrane)이 실증, 알칼리 전해 전

지(alkaline electrolysis cell,)는 상용화 단계이다. 유

럽, 미국, 호주는 지리적·환경적 조건을 활용하여 태

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기를 이

용하여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하고 있다
17). 미국은 

풍력 발전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Wind2H2 프로젝트

를 수행 중이다
18). 수소 저장·운송의 경우, 일본은 고

압기체 수소와 액화수소 저장기술을 상용화하였고 

고체 수소 저장기술을 수소충전소에 적용·실증하고 

일본 내 수소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망을 구축하는 

등 수소 공급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다
19). 이는 일본

이 호주와 같이 수소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국가와 

협력해 수소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20).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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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기체 수소와 액화수소 기술은 상용화단계이며 

2008년부터 수소를 고체형태로 저장·운송하기 위해 금

속수화물, 탄소소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21,22). 

고체 수소 저장은 상온, 상압 하에서 수소의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활발히 연구 중이다
22). 수소경제를 준비하는 주요 국

가들은 공통적으로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소를 보급

하여 수소 활용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건설기계, 선박, 항공 등으로 확장하기 위

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2019년 기준 미

국 전체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7,937대로 세계 

최대 규모다. 미국 수소경제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주는 2019년을 기준으로 수소충전소 45개가 운영 중

이며 오는 2030년까지 5,60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

할 계획이다
23). 또한, 미국은 수소트럭을 개발 중이

며 2023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유럽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180만 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또한 1,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24). 유럽은 

지난 2018년 수소에너지 활용 실증사업으로 세계 최

초로 수소전기열차를 선보인 바 있다. 일본은 2030년

까지 수소전기차 80만 대와 수소전기버스 1,2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9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가정용 연료전지 5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우리나라의 경우 2040년

까지 수소전기차 620만 대(수출 330만 대, 내수 290만 

대)와 수소충전소 1,20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

소 및 연료전지의 국제표준은 2019년 기준, 37종이 

제정되었으며 2030년까지 60건의 국제표준이 개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

안한 ‘마이크로 연료전지 파워시스템’ 표준안이 첫 

번째로 2019년에 국제표준(IEC 62282-6-400)에 등록

되었다. 

3.3 창원시 수소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3.3.1 창원시 수소 산업 현황

창원시는 2018년에 친환경 수소 산업 특별시 건

설이라는 비전 아래 도입기(2018-2020년), 성장기

(2021-2023년), 성숙기(2024-2025년)의 세 가지 단계

로 나누어 선제적으로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

였다. 현재 도입기는 수소 산업 관련 정책을 강화하

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수소 활용 기술력을 

높여 수소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후에는 수소 

특화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수소 생산 기업을 유치하

여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를 다져 성장기를 준

비하고자 하였다. 성숙기는 수소 글로벌 기업을 육성

하여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창원시는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수소

전기차 658대(전국 대비 6.9%) 및 수소충전소 4기

(전국 대비 10.8%)를 보급하여 다른 기초지자체 또

는 광역지자체보다 높아 수소 활용 분야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지역에 있는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분산형 및 거점형 수소 생

산기지, 액화수소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고 있고 상복

일반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등 수소 

특화산업단지의 부지를 확보하여 성장기의 목표를 

앞당겨 수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 수소에너지 순

환시스템(hydrogen energy cycle system, HECS) 실

증단지를 조성 중이며, 현재는 HECS의 4단계인 수

소액화 및 저장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19년 

6월부터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수소버스를 

운행 중이며 최근 수소버스 충전기술 표준 및 부품

국산화와 운영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을 수행 중이다. 나아가 2021년까지 수소트

럭, 수소트램 그리고 수소건설기계장비 등 대형 수소 

모빌리티 실증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20 MW 

급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소를 구축하여 공격적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창원시의 수소 산업 

육성계획은 초기에 수립되었으며 빠른 수소 산업 육

성 속도 및 정부의 구체적인 수소 산업 육성계획 발

표에 의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창원시의 현황을 검토

한 수소 산업 육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3.3.2 창원시 수소 산업 2040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정부의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을 중점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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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rived project to fostering the hydrogen industry in Changwon City (short-term)

Life cycle Main category Fostering plan

Production Fossil fuel derived hydrogen Construction of production and supply infrastructure for low-cost hydrogen

Storage and
transportation

Physical storage
High-pressure hydrogen (gas) storage and liquefaction/storage technology 

development

Application
(vehicle)

Land vehicle
Expansion of the scope and substantiation for land vehicles (trams, construction 

equipment, towing vehicles, etc.)

Development and corporate support for marine vehicle technologyMarine vehicle

Air vehicle Development and corporate support for air vehicle technology

Safety·
Environment·
Infrastructure

Build the foundation 
for hydrogen society

Hydrogen cluster construction project (industry, academia, government, and 
research)

Graduate school of hydrogen energy specialization

Hydrogen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Creating an industrial complex for the hydrogen industry

Inducement of professional agency for hydrogen industry

토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창원시에 부합하는 수

소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으

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으며 세부목록은 각각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단기사업은 정부 그린뉴딜 정

책의 가시적 성과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안정

적·경제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수송

수단) 실증, 수소 산업 전문기관 유치 등 창원시가 수

행 중인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육상용 

수송수단은 기술 개발 및 실증의 범위를 수소트램, 

수소건설기계, 수소견인차로 확대하였다. 창원시가 

강점을 가지는 수소 모빌리티를 더욱 다양화하기 위

해 해상용 및 항공용 수송수단 기술 개발 및 기업지

원을 단기사업으로 추가하였다. 창원시는 창원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계·자동차·조선·항공의 소재·

부품·장비 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134개의 수소 산업 

관련 기업이 있어 수소 활용 분야의 기업 유치 및 산

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수소 활용 분야의 핵심소재·

부품·장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사업

은 수소 생산 2개, 수소 저장·운송 1개, 수소 활용(수

송수단) 4개, 수소 활용(발전·산업) 4개, 안전·환경·

인프라 6개로 구성하였고 각 사업은 정책적 요소와 

기술 개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책적 요소는 기

술 개발이 원활하도록 보조하고 시민들의 수소 산업 

수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창원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술 개발 요소는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신규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애로를 해결하여 상용화

함으로써 궁극적인 수소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게 한

다. 창원시가 육성 중인 주요 수소 산업이 대형 수소 

모빌리티와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임을 고려하

여 장기사업에서 수소 활용 분야의 비중을 높게 구

성하였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인 소재·부품·장비산

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소 산업으로 신규진입 혹은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원을 안전·환경·인프라 

분야에 편성하였다. 한편, 수소 활용 분야 외에도 창

원시의 인프라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주기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소 생산 및 수소 저

장·운송 분야의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수소 생

산 분야는 수소 추출 원료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의 일부를 폐자원/바이오매스와 물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창

원시의 기반 시설 중 덕동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미

활용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전환하거나 노후한 소각

장을 대체하여 가스화 시설을 건설하고 폐기물로부

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소 저장·운송 분야는 특

정 지역에 수소배관망을 구축하여 기체수소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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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rived project to fostering the hydrogen industry in Changwon City (long-term)

Life cycle Main category Fostering plan

Production

Waste resource/biomass 
fuel derived hydrogen

Establishment of hydrogen production infrastructure based on sustainable waste 
resources and biomass

Water derived hydrogen Water electrolysis system construction (few dozens of MW)

Storage and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Hydrogen piping pilot project

Application
(vehicle)

Land vehicle
Supply and operation of V2G-linked hydrogen-electric vehicles

Substantiation of truck operation for hydrogen supply

Marine vehicle Hydrogen ship development and substantiation

Air vehicle Substantiation of hydrogen-based aerospace industry (drone, flying car, satellites)

Application
(power

generation·indu
stry)

Common technology
Support for local manufacturing and advancement of key materials, parts, and devices 

for hydrogen fuel cell

Stationary fuel cell Substantiation of hydrogen fuel cell power generation 

Converged and combined 
power generation

Suppor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converged and combined 
hydrogen fuel cell power generation 

Hydrogen turbine Hydrogen turbine technology development

Safety·
environment·
infrastructure

Safety technology Support for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of hydrogen industry company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technology

Fostering Platform of the core material and parts industry

Environmental and 
economic feasibility

Substantiation of hydrogen energy cycle system

Hydrogen supply 
infrastructure

Substantiation of the liquefied hydrogen plant

Build the foundation for 
hydrogen society

Substantiation of hydrogen city

Build a hydrogen theme park

적 이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소 활용(수송수단) 분

야는 육상용 수송수단에 이어 해상용 및 항공용 수

송수단을 상용화하고 vehicle to grid 연계 수소전기

차량 보급 및 운행을 통해 효율적인 비상전력 공급

을 달성하고자 한다. 수소 활용(발전·산업) 분야는 연

료전지 발전사업 실증을 통해 연료전지의 핵심소재·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동시에 융·복합

발전과 수소터빈을 통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계획

이다. 안전·환경·인프라 분야는 수소 활용 분야의 핵

심소재·부품·장비 개발과 안전성 인증을 위한 수소 

산업 기업 지원, HECS와 액화수소 플랜트 실증, 수

소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소도시 실

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원 수소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은 크게 4개의 항

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소 생산의 자립

화이며, 이는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성주지구에서 HECS 실증단지를 조

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는 수소충전

소 구축, 2단계는 수소 생산설비 구축, 3단계는 이산

화탄소 재처리 장치 구축, 4단계는 수소액화 및 저장

장치 그리고 5단계로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소를 연

계하여 하루 10 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실증

단지를 완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대형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이다. 

창원시의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자동차·조선·항공 

산업의 관련 기업은 수소 산업으로 진입이 상대적으

로 쉬우며 모빌리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후방

산업으로 확장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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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원시에 위치한 대표적인 대형 모빌리티 기업과 

연계하여 대형 수소 모빌리티의 개발 및 실증을 통

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

견을 주었다. 그리고 창원시는 수소 모빌리티의 운영

에 필수적인 수소충전소의 구축실적이 전국 1위이므

로 수소 활용 분야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한다. 또한, 전문가는 표준 운영절차를 개

발하여 수소충전소의 구축뿐만 아니라 고장 시 소음, 

압력, 온도 등의 현상을 관찰하여 고장 원인을 분석

하고 사고의 예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는 소재·부품·장비산업과 수소 융합프레임 

구축이다. 창원시는 모터나 터빈, 엔진 등 고효율 파

워 유닛의 성능평가 및 인증시험 등의 비용·행정적 

지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수소 산업과 관련된 전문기

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창원시는 한국자동

차연구원과 협력하여 수소 모빌리티 연구시설과 수

소충전연구동, 기업공동연구동 등을 구축하여 수소

전기차 부품 기술 개발과 수소 모빌리티 핵심연구기

지를 육성할 계획이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는 기

업수요기반 연구개발사업과 수소인프라 안전관제시

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빌리

티 관련 전문가는 건설기계, 선박 등의 대형 모빌리

티의 핵심소재·부품은 진동, 충격, 부식 등 수소전기

차와는 다른 운전 환경에 노출되므로 운전 환경을 

고려한 기술 개발 및 양산이 대형 수소 모빌리티 개

발의 핵심임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이다. 

수소 산업 관련기업의 사업화는 기술 개발 및 안전

성 인증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상복일반

산업단지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수소 특화산업단지

를 조성하여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보완

을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

제적·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 산업 육성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

연·관 클러스터와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소 

산업의 육성현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아가 창원시 수소 산업 육성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에너지 특성화대학원과 같은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창원시는 중장기 육성계획에 따라서 창원시의 수

소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4만 2천 명의 일자리와 

7.2조의 경제효과, 온실가스 감축 363여만 톤, 전력

에너지 발전량 1.2 GW (창원 전체 사용량의 1/3 해

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3.3.3 창원시 수소 산업 육성계획과 타 지자체 간의 연계

방안

도출된 창원시 수소 산업 중장기 육성계획과 타 

지자체가 보유한 인프라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었다. 통영의 LNG 인

수기지에 중대형(300-1,000 m3/h)급 수소 추출기를 

설치하고 창원-통영을 연결하는 수소배관 설치 사업

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고

성군에서 2021년부터 운영 예정인 20 MW 급 수소 

연료전지사업과 연계하여 연료전지 폐열 및 LNG 냉

열을 이용한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은 창원시 연료전

지 및 액화수소 실증 플랜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사천이 강점을 보이는 항공기 부품생산 

및 기체조립 산업과 협력하여 수소드론과 수소비행

기 등 항공용 수소 모빌리티의 개발과 상용화를 고

려해볼 수 있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창원)은 동

남권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다양한 수소 산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일례로 각 지역을 연결하는 수소시외버

스와 경전선 수소열차를 운행하여 동남권을 아우르

는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수소항만을 

건설하여 수소선박과 항만장비 개발 그리고 수소 항

만 운영을 통해 해양항만산업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동남권 수소 산업 육성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4. 결 론

수소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

한, 수소는 생산, 저장·운송, 활용, 안전·환경·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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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범위한 전주기를 가지며 연료전지와 연계 시 

수송, 발전, 산업 등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 전·

후방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 수소의 환경적, 산업

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수소경제의 도래는 

선택이 아닌 시기의 문제이며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

를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량적·정성적 목

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2018년 수소경제를 혁

신성장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10월 ‘수소 산업 기술 개발 로드

맵’, 2020년 2월 ‘수소법’, 7월 ‘그린뉴딜’과 ‘수소 산

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여 수소경

제 육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창원시는 지역 및 국가의 수소경제를 이행하고자 정

부의 정책과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지역의 현황과 

강점을 고려한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선택적·체계적

으로 수립하였다. 

창원시 수소 산업 2040 중장기 육성계획의 세부 

실행방안으로 단기사업 10개와 장기사업 17개를 도

출하였다. 단기사업은 창원시가 수행 중인 수소 산업 

육성 활동이 성공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창원시가 강

점을 가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육상용, 해상용, 

항공용으로 확장하도록 구성하였다. 장기사업은 창

원시의 지역적 강점을 활용하고자 수소 활용 분야의 

비중을 높게 구성하고 수소 산업 관련 기업의 지원

을 추가하였으며 그린 수소 생산, 수소배관망, 연료

전지 발전사업 실증, HECS 실증 등 수소 산업 전주

기의 산업경쟁력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창원시의 지

역적 강점은 소재·부품·장비산업과 대형 모빌리티산

업이 기존 기술력을 활용하여 수소 산업으로의 전향

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이 가진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산업도출을 위한 

투자비용은 최소화하고 신산업도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창원시에 위치한 소

재·부품·장비산업과 대형 모빌리티 기업이 수소 산

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애로와 제도

적·행정적 수요를 검토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

이다. 일부 장기사업은 LNG 인수기지, 연료전지 실

증 플랜트, 수소선박 기술센터와 같이 타 지자체가 

보유한 수소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기술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였다. 창원시가 수소 산업 특별

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수소 보급(생산, 

저장·운송), 대형 수소 모빌리티 개발(수송수단, 발

전·산업)의 기술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수소 산업 특

화 산업단지 조성, 수소 산업 전문기관 유치, 수소도

시 실증사업 등의 정책적인 요소도 수반하도록 구성

하였다. 

수소 산업은 막 태동하는 단계의 산업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겪고 있으며 수소 산업의 전주기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광범위하다. 따라서 지역

별 차별화된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서 가능

성을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소 산업 

육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창원시가 수소 산업을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

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육성계획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계획대비 창원시 수소 산업 육성현황을 

주기적·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문가위원회

를 운영하여 수소 산업 육성의 추진체 역할을 담당

해야 한다. 또한,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

역 주체 간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고 수소에너지 전

문인력을 함께 양성하고 지역에 보급하면 지속가능

한 수소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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